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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학생의 아동기 외상 경험과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에서 시간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해 대구․경북 지역의 대학생 748명을 대상으로 아동기 외상 경험, 시간관, 스마트폰 중

독을 측정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다중매개분석을 통해 시간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였다. 분석 결과, 과거 부정적 시간관과 과거 긍정적 시간관, 현재 운명적 시간관, 미래 지향

적 시간관은 아동기 외상 경험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현재 쾌락적 시간관은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두 변인 사이를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외상 경험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을 감소시키기 위

한 개입을 할 때, 과거 부정적 시간관과 현재 운명적 시간관을 감소시키고 과거 긍정적 시간

관과 미래 지향적 시간관을 증가시켜주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

과를 토대로 아동기 외상 경험과 스마트폰 중독 사이에서 시간관이 보이는 매개효과의 양상

을 이해하여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경감시키고 예방하는데 어느 시간관에 초점을

맞춘 개입이 필요한지를 파악하여 보다 효율적인 개입 방안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대학생, 아동기 외상 경험, 스마트폰 중독, 시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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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출현한 스마트폰은 우리의 생활을 빠르

게 변화시켰다. 스마트폰은 점차 우리 생활

속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 잡게 되어,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2018년 국내 만 3세 이상 인구의 스

마트폰 보유율은 91.0%이며(과학기술정보통신

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9), 최근에는 스마트

폰이 없는 사람을 찾는 것이 더 어려울 정도

이다.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편리하고 윤택한

생활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스마트

폰 중독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가져 왔다(김동

일 등, 2012).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정의를

살펴보면,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에서는 스마

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여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이 생기게 되어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라고 정의하

였으며, 강희양과 박창호(2012)는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몰입하여, 내성, 의존, 금단 등의 상

태를 보이는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라

고 정의하였다.

스마트폰은 전 세계적으로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며(Miller, Chandler, & Mouttapa,

20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

원에서 실시한 조사(2020)에서도 조사대상 성

인 중 대학생이 속한 20대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25.9%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어

대학생들에게 있어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두

드러지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대학생 시기

는 그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이후

성인기의 모습이 결정되며, 대학생활 시기는

인생의 2막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히 여겨진다

(권석만, 2010). 대학생 시기는 발달적으로 청

소년기 후반 및 성인기 초반에 해당되며, 독

립, 취업 등 이전 시기와는 다른 발달과업들

을 지니고 있기에 이로 인해 다양한 스트레스

에 노출될 수 있다(정새롬, 2014). 이러한 스트

레스에 대한 대처수단으로 중독행동을 선택할

수 있으며(Blanco et al., 2008), 이로 인해 대학

생 시기는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에 빠

질 가능성이 높다(이만제, 장해순, 2009).

대학생 시기는 스마트폰 중독에 빠질 위험

이 크기에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지만(강선

자, 2014),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한 연구들은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대학

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스마트

폰 중독을 보이는 대학생들은 충동성이 높고,

자기 통제력이 낮아 삶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낮아지는 모습을 나타내며(유승숙, 2015), 불안

및 우울, 대인관계 어려움, 사회적 위축(김동

일 등, 2012; 이유진, 2013)뿐만 아니라, 학업

성적의 저하(강현욱, 2013), 시력저하 및 수면

부족, 두통과 같은 신체적 문제(윤주영 등,

2011; 황경혜, 유양숙, 조옥희, 2012)를 보이기

도 한다. 또한, 대학생 시기인 20대는 스마트

폰을 통해 업무 수행, 정보습득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형성을 한다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이들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는 더욱 심각

해질 것으로 보여(주석진, 2015) 대학생의 스

마트폰 중독을 감소 및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

스마트폰과 관련된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스

마트폰 중독이 불러오는 부적응적 문제행동을

탐색하기보다,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애착

(심태은, 이송이, 2014) 및 불안전 애착(최윤영,

서영석, 2015), 외상경험(최은실, 2017) 등과 같

은 가정 환경적 요인과 대인관계 문제(최현석,

이현경, 하정철, 2012) 등의 사회 환경적 요인



허무녕․김춘경 / 대학생의 아동기 외상 경험과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에서 시간관의 다중매개효과

- 245 -

뿐만 아니라 우울 및 불안(김형태, 2016), 외로

움(Darcin, Noyan, Nurmedov, Yilmaz, & Dilbaz,

2015) 등과 같은 개인 심리내적요인 등 다각

도에서 스마트폰 중독의 원인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졌다. 이 중 가정환경은 사람이 태어나

서 겪게 되는 최초의 환경이며, 아이의 바람

직한 성장과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

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변인이다(최연실,

최혜진, 안연주, 2011). 스마트폰 중독 문제는

비교적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어 가정 환경적

인 요인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

은 실정이나 선행연구에서는 애착외상(진미령,

신성만, 2016)과 정서적 외상경험(최은실, 2017),

아동기 학대경험(김경호, 2014; 김재엽, 황현주,

2016; 정희선, 2016) 및 방임(최홍일, 김진희

2013; 장신재, 양혜원, 2015) 등이 스마트폰 중

독 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 아동기의 외상 경험을 스마트폰 중독 문제

의 원인변수 중 하나로 주목하고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 환경적 요인 중 아동

기 외상 경험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Burgess와 Conger

(1978)는 아동기 외상을 18세 이하의 시기에

발생한 부모 및 주양육자에 의해 발생한 행위

로 인한 신체적 및 정신적 상처라고 정의하며,

신체적 및 정신적 방임과 학대로 분류하였다.

방임은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에 필요한 기본

적인 신체적 욕구나 정서적 욕구를 보호자 및

성인이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학

대는 보호자 및 성인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시키는 신체적

폭력 및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등을 의

미한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에

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의 아동학대는

주로 부모 및 주양육자에 의해 발생하며, 반

복적인 성격을 띠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동기에 발생한 외상 사건의

경우 그 사건이 일어난 시기에 개입되지 못한

채로 지내오다가 주도적인 생활이 요구되는

성인기 초기인 대학생이 되어서야 문제가 발

현되는 경우가 많아 아동기 외상 경험에 의해

초래되는 대학생 시기의 부적응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박선미, 2017).

아동기에 경험하는 외상적 사건들은 개인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며, 무력감을 느

끼게 하거나 왜곡된 인지구조와 부정적인 자

아개념을 가지게 할 수 있다(Terr, 1991). 관련

선행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 경험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과 더불어 물질사용장

애, 스마트폰 중독, 알코올 중독 등 다양한 정

신과적인 문제들과 관련이 있으며(김은정, 김

진숙, 2010; 진미령, 신성만, 2016; Kaplow, &

Widom, 2007), 낮은 자아 존중감, 공격성, 불안

등과 관련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김은희, 이

인혜, 2016; Briere, & Runtz, 1988; Browne, &

Finkelhor, 1986; Carmen, Rieker, & Mills, 1984;

Farber, & Joseph, 1985; Fox, & Gilbert, 1994;

Haskett, & Kistner, 1991).

이뿐만 아니라 아동기에 외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과거 외상 사건에 ‘갇히게 되어(stuck

in)’ (Holman, & Silver, 1998) 과거의 사건에

지속적으로 몰두하게 된다. 즉, 아동기에 외

상을 경험하게 되면 과거를 부정적으로 바라

보고 그 안에 갇혀 반복적인 반추를 하게 되

며, 현재와 미래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Holman과 Silver(1998)는 외상이 개인의 시간

지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시간 지향

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심리적 고통 점수와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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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지향이란 다양한 행동을 예측하는 개

인적 변인으로 시간 지각(Roeckelein, 2000), 시

간 지향성(Lasane, & O’Donnell, 2005) 등 다양한

개념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Zimbardo와 Boyd에

의해 구체화 되었다(김달효, 2016). 그들은 물

리적인 시간에 대한 각 개인의 심리적인 느낌

을 정의하고자 시간관(time perspective)의 개념

을 제시하고 이를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다

른 시간범주로 경험을 분류해나가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한정숙, 최윤경 2014). Zimbardo와

Boyd(1999)는 우리가 시간관을 통해 경험하는

사건을 부호화하며 저장하고 회상한다고 주

장하였으며, 시간관을 개인이 시간에 대해 과

거, 현재, 미래 중 어떤 것을 더 선호하고 어

떤 방향을 지향하느냐와 관계가 있다고 하였

다. 그들은 시간관을 과거 부정적 시간관(Past-

negative), 과거 긍정적 시간관(Past-positive), 현

재 쾌락적 시간관(Present-hedonistic), 현재 운명

적 시간관(Present-fatalistic), 미래 지향적 시간관

(Future-oriented)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여 사람마다 다른 시간관을 갖고 있으며, 어

떤 시간관을 더 강하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개인의 행동에도 차이가 난다고 했다. 시간관

의 각 하위유형들을 살펴보면, 먼저 과거 부

정적 시간관은 과거 사건들에 대한 주관적이

고 부정적인 시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과거에

대해 비관적이며 회피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Liniauskaitŷ, & Kairys, 2009). 과거 부정적 시간

관은 실제 외상 사건 등의 부정적 사건에 대

한 경험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건들에 대한

부정적 재구성을 통해 유발된다. 과거 부정적

시간관을 강하게 갖는 개인의 경우 현재의

경험을 과거에 일어난 비슷한 사건과 비교하

며, 과거에 한 행동에 대해 반추하고 미련을

가지는 경향을 보인다. 과거 긍정적 시간관은

과거를 따뜻하게 회상하며 감성적이고 향수

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의미하는데

(Zimbardo, & Boyd, 1999), 현재의 행복을 느끼

게 만들고 미래의 행복을 추구하게끔 도울 뿐

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성실한 모습

을 보이기에 중독에 대한 보호요인으로서 작

용하기도 하며(Zimbardo, & Boyd, 2008), 대인관

계에 거부민감성이 낮아지도록 하여 대인관계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Bernstein, & Benfield,

2013). 현재 쾌락적 시간관은 현재에 초점을

두고 즐거움, 오락 및 흥미 등을 추구하는 쾌

락주의적 성향을 반영한다(Zimbardo, & Boyd,

1999). 적당한 수준일 경우 인생을 자유롭게

즐기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요인이 되지만 과하거나 낮은

수준일 경우 중독행동, 정서적 불안정, 위축

등 개인의 부적응적 행동을 일으키기도 한다

(Zimbardo, & Boyd, 2008). 선행연구에서 현재

쾌락적 시간관은 삶의 만족도(Gana, Klein,

Saada, & Trouillet, 2013), 행복(김범준, 2014)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나 다른 연구에서는 현

재 쾌락적 시간관이 삶의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Zambianchi,

& Bitti, 2014), Drake와 Duncan, Sutherland,

Abernethy, Henry(2008)의 연구에서 행복과 부적

인 상관을 보고하는 등 다소 혼재된 결과를

보인다. 현재 운명적 시간관은 모든 것이 개

인의 행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운명에 의해 결

정지어 진다는 숙명론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Stolarski, Bitner, & Zimbardo, 2011). 현재 운명

적 시간관을 강하게 갖는 개인은 인생에 있어

무기력한 태도로 임하고, 미래에 대해서도 절

망적인 태도를 보이며(Zimbardo, & Boyd, 1999),

현재에 대한 즐거움이 부족하고 미래를 부정

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에너지 수준과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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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력이 낮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등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보이기도 한

다(Ferrari, & Diaz-Morales, 2007; Zimbardo, &

Boyd, 2008). 미래 지향적 시간관은 미래의 성

취를 위해 현재에 노력하며, 미래의 목표를

계획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Liniauskaitŷ, &

Kairys, 2009; Zimbardo, & Boyd, 1999). 미래 지

향적 시간관에 높은 점수를 보이는 개인은 현

재의 행동이 이후에 어떠한 결과를 유발하는

지에 큰 관심이 있으며, 현재의 노력이 미래

의 보상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경향이 있

어 예상되는 미래의 이익과 손실이 현재의 행

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Brislin, &

Kim, 2003). 또한, 이들은 긍정적 사고가 형성

되어 있어 현재의 상황이 부정적이라고 하더

라도 미래의 잠재력을 보고 노력을 하려는 경

향이 있으며, 만족지연능력이 높다(Zimbardo, &

Boyd, 2008). 종합해보면 과거 긍정적 시간관

과 미래 지향적 시간관은 긍정적인 결과 변인

과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과거 부정적 시간관

과 현재 운명적 시간관은 부적인 관계를 보인

다는 것이 일관적으로 입증되었으나 현재 쾌

락적 시간관의 경우 연구에 따라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Boyd와 Zimbardo(2005)는 과거와 현재, 미

래에 대한 지향 사이에 건강한 균형이 있

다고 하며 균형 잡힌 시간관(Balanced Time

Perspective; BPT)을 제시하였다. 균형 잡힌 시

간관은 높은 과거 긍정적 시간관, 비교적 높

은 현재 쾌락적 시간관과 미래 지향적 시간관,

낮은 과거 부정적 시간관과 현재 운명적 시간

관으로 구성된 형태를 나타낸다(신지수, 2017).

선행연구에서는 균형 잡힌 시간관을 가진 개

인이 더 높은 삶의 만족도, 낮은 부정적 정서,

더 잦은 긍정적 정서, 더 높은 자아 실현성과

긍정성 및 자기 효능성 그리고 더 높은 만족

지연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oniwell,

Osin, Alex Linley, & Ivanchenko, 2010; Drake,

Duncan, Sutherland, Abernethy, & Henry, 2008;

Stolarski et al., 2011; Stolarski, Matthews, Postek,

Zimbardo, & Bitner, 2014).

한편, 외상 경험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은

시간관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선행연구

에서는 외상을 경험한 개인에게서 높은 과거

부정적 시간관과 현재 운명적 시간관이 나타

나며, 낮은 과거 긍정적 시간관과 미래 지향

적 시간관을 보이고 현재 쾌락적 시간관의

경우 과도해지거나 낮아지는 등의 불균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Martz, 2010; Potgieter,

Heyns, & Lens, 2012; Zimbardo, Sword, & Sword,

2012). 시간관은 생물학적 요인보다 양육, 교

육, 종교 등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데(Zimbardo, & Boyd, 1999), 특

히 어린 시절 중요한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이

시간관의 유형과 균형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

다(Holman, & Zimbardo, 2009). 시간관의 불균

형을 유발하는 외상 사건은 일회적 외상, 반

복적 외상, 대인 관계적 외상, 대인외적 외상

등등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으나, 이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유형의 외상은 아동기 때

겪게 되는 반복적이고 가학적이며, 악의적인

양육자로부터 행해지는 사건이다(Allen, 1995).

또한, 어린 시절 가정 내 분위기가 과거 긍정

적 시간관 및 과거 부정적 시간관과 관련이

있으며(Holman, & ZImbardo, 2009), 가족 및 가

까운 타인들로부터의 사회적 거절 등의 대인

관계적 외상 경험은 현재의 확장을 유발하고

미래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Twenge,

Catanese, & Baumeister, 2003). 아동기에 외상을

경험한 개인은 외상 사건을 통합시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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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경험을 지속적으로 반추하게 되며, 이 과

정에서 기억의 침투를 경험하게 된다(Horowitz,

1986). 이러한 반추와 침투적 사고는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수의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외상 사건을 경험한 개인은 과거 부정

적 시간관과 더불어 현재 운명적 시간관을 강

하게 나타내게 된다(Zimbardo et al., 2012). 따

라서 아동기 외상 경험은 과거 부정적 시간관

과 현재 운명적 시간관을 증가시키고 과거 긍

정적 시간관과 현재 쾌락적 시간관, 미래 지

향적 시간관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가정해 볼

수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전반적으로 과거 부

정적 시간관, 현재 운명적 시간관은 우울, 공

포, 중독행동 등의 부정적인 변인들과 정적

관계를 나타낸 반면, 과거 긍정적 시간관, 미

래 지향적 시간관은 부적 관계를 보였으며,

현재 쾌락적 시간관은 과하거나 낮은 경우 부

정적인 변인들과 관련이 있었고 적절한 수준

인 경우 긍정적인 변인들과 관계를 보이는 등

수준에 따라 혼재된 관계를 나타냈다. 최근,

시간관이 중독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

여 시간관과 다양한 중독행동 간의 관계를 파

악하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Loose et al., 2018; Lukavská, 2018; Przepiorka, &

Blachni-o, 2016).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최근에

서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스마트폰

중독과 시간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

지 소수만이 진행되었기에 그 범위를 인터넷

중독까지 넓혀서 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현정

석과 박찬정, 하환호(2013)의 연구에서는 현재

쾌락적 시간관과 현재 운명적 시간관 둘 모두

가 스마트폰 중독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미래 지향적 시간관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정은지와 한유진(2014)의 연구

에서는 현재 쾌락적 시간관과 현재 운명적 시

간관이 스마트폰 중독과 정적 관계를 보였으

며, 미래 지향적 시간관은 부적 관계를 보였

다. 김정윤, 이경은, 현정석, 박찬정(2013)의 연

구에서도 현재 쾌락적 시간관은 스마트폰 중

독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미래 지향적 시

간관은 부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박찬정과

김동환, 현정석(2011)은 현재 쾌락적 시간관과

현재 운명적 시간관을 포함하는 현재 지향적

시간관과 미래 지향적 시간관이 스마트폰 중

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현재 지향

적 시간관은 스마트폰 중독에 정적 영향을 미

쳤으며, 미래 지향적 시간관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현(2018)의 연구

에서는 높은 과거 부정적 시간관과 현재 운명

적 시간관이 스마트폰 과사용을 유의하게 예

측하였다.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

보면, Çankaya(2016)의 연구에서는 현재 쾌락적

시간관이 인터넷 중독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

며, Przepiorka와 Blachnio(2016)의 연구에서는 과

거 부정적 시간관과 현재 운명적 시간관은 인

터넷 중독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현재 쾌

락적 시간관과 미래 지향적 시간관은 부적 상

관을 보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아동

기 외상 경험은 시간관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침을 예

상해볼 수 있다. 시간관 각 하위유형별로 살

펴보면, 과거 부정적 시간관 및 현재 운명적

시간관은 아동기 외상 경험과 스마트폰 중독

과 정적 관계를, 과거 긍정적 시간관 및 미래

지향적 시간관과 부적 관계를 보일 것이라 예

측해 볼 수 있다. 현재 쾌락적 시간관의 경우

스마트폰 중독과 정적인 관계를 보일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나 현재 쾌락적 시간관이 긍정



허무녕․김춘경 / 대학생의 아동기 외상 경험과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에서 시간관의 다중매개효과

- 249 -

변인과 부정 변인 모두와 상관을 나타낸 연구

결과(Bolotova, & Hachaturova 2013; Zambianchi,

& Bitti, 2014)와 외상을 겪은 개인이 보이는

현재 쾌락적 시간관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편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 등 연구에 따라 혼

재된 결과를 보여 현재 쾌락적 시간관과 아동

기 외상 경험의 관계에 대해 검증해 볼 필요

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동기 외상 경험, 시간관,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없

으며, 시간관과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에서

다섯 가지 시간 하위유형의 영향을 모두 살펴

본 연구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선행연구에서

는 다섯 가지 하위유형(TPs)을 모두를 사용하

지 않고 한 가지 하위유형만을 살펴보거나 몇

가지 하위유형만을 선택하여 연구를 진행하기

도 하였으나 Zimbardo와 Boyd(1999)는 각 시간

관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며 단순히 한 가

지 시간관 차원에서 개인의 시간관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개인은 한 가지 시간

관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섯 가지 모

두를 갖고 있어서 개인의 생각이나 행동양식

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시간관 모두

를 살펴봐야 한다고 하였기에, 본 연구에서는

다섯 가지 하위유형의 시간관 모두를 포함하

여 아동기 외상 경험과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

독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며, 시간관(TPs)이

둘 사이를 매개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검

증해보고자 하였다.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

고 그로 인해 유발된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

면서, 정부에서 스마트폰 중독의 예방 및 해

소를 위한 전략들을 제시하였으나(미래창조과

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대학생의 스마

트폰 중독과 관련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매년 증가하는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추세

를 보았을 때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

다. Zimbardo 등(2012)은 개인의 시간관은 변화

가 가능하고 시간관의 변화는 시간관과 관련

하여 발생 된 행동의 수정을 가져온다고 하며

시간관 치료(Time Pespective Therapy)를 제안하

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도박중독 등 다

양한 장애의 치료에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

는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기 외

상 경험과 시간관의 다섯 가지 하위유형 각각

의 역할을 검증하여 스마트폰 중독을 나타내

는 개인이 가진 시간관 하위유형의 특성을 파

악하고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시간관이 아동기 외상 경험과 스마트폰 중독

사이를 매개하는 변인으로서 탐색된다면 대학

생의 스마트폰 중독의 예방과 해소를 위한 개

입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대구와 경북 소재의 2․3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 총 6개 대학의 재학생들이 설문에 참여

하였으며, 설문은 담당교수의 승인 하에 연구

자가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수업을

마친 후 실시되었다. 설문 참여는 자발적 참

여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수집한 자료 804부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지를 제외한 748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 대상의 평균

나이는 21.67세였으며, 남자 432명(57.7%), 여

자 316명(42.3%)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재학대

학 분포를 살펴보면 4년제 대학 633명(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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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제 대학 111명(15.4%)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든 변인에서 성

별 및 재학대학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측정 도구

스마트폰 중독

본 연구에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의 정

의를 따라 스마트폰 중독을 스마트폰에 지나

치게 몰입하여 일상 생활에 불편을 경험하면

서도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하지 못하

는 상태로 정의한다. 스마트폰 중독을 측정하

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에서 개발한

성인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S-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본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높음을 의미하며,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학교성적이나 업무능률이 떨어진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온 세상을

잃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스마트폰이 없

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스마트

폰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한

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 당시

본 척도의 Cronbach’s α값은 .81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값은

.89로 나타났다.

아동기 외상 경험

아동기 외상 경험을 부모 및 가족으로부터

만 18세 이전에 겪은 신체적 및 정신적 학대

와 방임으로 정의한다. 아동기 외상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Bernstein과 Fink(1998)가 개발한

아동기 외상 질문지를 이유경(2006)이 번안하

고, 김은정과 김진숙(2010)이 타당화한 아동기

외상 질문지 단축형(CTQ-SF)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하위요인은 정서적 학대, 정서적 방임,

신체적 학대, 신체적 방임, 성적 학대의 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5문항씩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적학대를 독

립적인 영역으로 나누어 파악해야 한다고 보

는 최근 연구 동향(김은정, 김진숙, 2010; 최나

윤, 2013)에 따라 아동기 외상 경험을 부모 및

가족으로부터 만 18세 이전에 겪은 신체적 및

정신적 학대와 방임으로 정의하고 성적 학대

를 제외한 총 2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학대

문항은 “내가 듣기 싫은 별명으로 부르곤 했

다.”, “세게 맞아 멍이나 상처를 입은 적이 있

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임 문항은

“가족 안에서 내가 중요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

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4점 리

커트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은정과 김진

숙(2010)의 연구에서 각 하위요인의 Cronbach’s

α값은 .85~.86,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값은

.8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에

대한 본 연구의 Cronbach’s α값은 .89, 학대 .86,

방임 .84로 나타났다.

시간관

시간관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는

Zimbardo와 Boyd(1999)가 개발한 척도를 윤소

정과 김정섭(2012)이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

로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인 한국형 Zimbardo

시간관 척도(K-ZTPI)이다. 56문항으로 이루어

진 원 척도와는 달리 본 척도는 총 30문항, 5

점 리커트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

의 하위요인은 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

위요인의 예시 문항은 다음과 같다. 과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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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시간관은 “과거에 한 행동을 자주 후회

한다.” 등의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거

긍정적 시간관은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가

있다.” 등의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쾌락적 시간관은 “인생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

다.” 등의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운명

적 시간관은 “내 인생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힘에 지배받고 있다.” 등의 7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고 미래 지향적 시간관의 경우 “해야 할

일의 목록을 작성한다.” 등의 7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윤소정과 김정섭(201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은 하위 척도별로 과거 부정적

시간관 .68, 과거 긍정적 시간관 .77, 현재 쾌

락적 시간관 .69, 현재 운명적 시간관 .72, 미

래 지향적 시간관 .7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서 나타난 하위 척도별 Cronbach’s α 계수는 과

거 부정적 시간관 .74, 과거 긍정적 시간관

.73, 현재 쾌락적 시간관 .70, 현재 운명적 시

간관 .76, 미래 지향적 시간관 .79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설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18.0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 유

의성을 검증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

석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빈도분

석을 실시하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둘째, 각 측정도구들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여 신

뢰도를 검증하였다. 셋째, 아동기 외상 경험,

시간관, 스마트폰 중독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

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

다. 넷째, 변인들 간 영향력과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아동기 외상 경

험과 스마트폰 중독 사이에서 시간관의 매개

효과 검증을 위해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하

여 Preacher와 Hayes(2008)가 제안한 방법으로

병렬식 다중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병렬식

다중매개모형을 설정한 것은 독립변인인 아동

기 외상 경험과 다섯 개의 매개변인인 시간관

하위 유형, 종속변인인 스마트폰 중독을 한

번에 담은 모형에서 각 매개변인의 효과를 개

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 경험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다섯 가지 시간관 하위유형의 매

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매개변인이 복

수이기에 Baron과 Kenny(1986)의 모형은 적용

될 수 없으며, 매개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 시간관 하위유형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모형에서

동시에 영향을 추정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Process macro를 통한 병렬식 다중매

개 분석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Zimbaro와 Boyd(1999)는 개인이 다섯 가지 시

간관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시간관 각 하위

유형의 인과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였는데, 이

러한 점에서 매개변인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가정하는 병렬식 다중매개분석을 본 연구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Hayes(2015)는

매개효과와 조절효과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및 총 효과에 대한 표준화 계수 형태의 보고

는 잘못된 오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비표

준화 형태로 보고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표준화계수(β)는 비표준화 회귀 계수(B)를 표

준편차로 보정한 것으로 서로 다른 변수들 간

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과

서로 다른 연구 결과들 간 비교가 가능하다는

믿음으로 여러 연구들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실제로 표준화는 단순히 임의로 측정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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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척도를 또 다른 임의척도로 변화시키는 것

에 불과하며, 표본의 변동성 관점에서 척도화

되기에 서로 다른 연구가 동일한 측정척도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표본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비교할 수 없다(Hayes,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중매개분석의 결과를 비표준화

회귀 계수인 B값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신뢰구간방법을 이용하여 반복 횟수 5,000번의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95% 신뢰구간에서 간접

효과를 검증하였다(Shrout, & Bolger, 2002).

결 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측정한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

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아동기 외상경험은

과거 부정적 시간관(r=.35, p<.05), 현재 운명

적 시간관(r=.33, p<.05), 스마트폰 중독(r=.30,

p<.05)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과거 긍정적

시간관(r=-.34, p<.05), 미래 지향적 시간관

(r=-.32, p<.05)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스마

트폰 중독은 과거 부정적 시간관(r=.34, p<.05),

현재 쾌락적 시간관(r=.23, p<.05), 현재 운명

적 시간관(r=.33, p<.05)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

으며, 과거 긍정적 시간관(r=-.26, p<.05) 및 미

래 지향적 시간관(r=-.24, p<.05)과 부적 상관

을 보였다. 과거 부정적 시간관은 현재 운명

적 시간관(r=.41, p<.05)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과거 긍정적 시간관(r=-.25, p<.05), 미래 지향

적 시간관(r=-.19, p<.05)과 부적 상관을 보였

다. 과거 긍정적 시간관은 현재 쾌락적 시간

관(r=.16, p<.05), 미래 지향적 시간관(r=.26,

p<.05)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현재 운명

적 시간관(r=-.26, p<.05)과 부적 상관을 보여

모든 변인과 상관을 나타내었다. 현재 운명적

시간관의 경우 미래 지향적 시간관(r=-.39,

변인 1 2-1 2-2 2-3 2-4 2-5 3

1 아동기 외상 경험 1

2-1 과거 부정적 시간관 .35* 1

2-2 과거 긍정적 시간관 -.34* -.25* 1

2-3 현재 쾌락적 시간관 -.01 -.05 .17* 1

2-4 현재 운명적 시간관 .33* .41* -.26* .04 1

2-5 미래 지향적 시간관 -.32* -.19* .26* -.00 -.39* 1

3 스마트폰 중독 .30* .34* -.26* .23* .33* -.24* 1

M 31.50 12.48 21.02 20.78 18.21 21.93 32.21

SD 9.23 0.65 0.52 0.56 0.58 0.54 6.85

왜도 1.33 -0.08 -0.15 -0.18 0.16 0.18 -0.09

첨도 1.87 -0.02 0.03 0.57 0.04 -0.18 -0.36

주. *p<.05

표 1. 측정변인 간 기술통계량과 상관계수 (N=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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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현재 쾌락

적 시간관의 경우 독립변인인 아동기 외상 경

험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본 연구

에서는 다섯 가지 시간관 모두를 포함한 모형

에서 시간관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기

에 현재 쾌락적 시간관을 제외하지 않고 포함

하여 시간관의 다중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왜도 절댓

값은 .08~1.33이며, 첨도의 절댓값은 .02~1.87

로 나타나 정규분포의 가정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아동기 외상 경험과 시

간관의 영향력 검증

다중매개효과 검증에 앞서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아동기 외상 경험과 시간관의 영향력을

알아보고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형 1에서는 매개변

인들을 제외하고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 관

계를 살펴보고 모형 2에서는 다섯 가지 매개

변인을 모두 포함하여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

변인과 매개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모든 주요변인이 포함된 모형 2에서

분산팽창지수는 최댓값이 1.40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주요변인들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결과는 표 2와

같다.

모형 1에서는 아동기 외상 경험이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β=.30, p<.05), 설명력은 약 9% 정도이다.

매개변인들을 추가한 모형 2에서 스마트폰

중독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약 25%이며 F값이

41.77(p<.05)로 나타나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되

었다. 모형 2에서는 아동기 외상 경험(β=.12,

p<.05)과 과거 부정적 시간관(β=.18, p<.05),

과거 부정적 시간관(β=-.16, p<.05), 현재 쾌락

적 시간관(β=.24, p<.05), 현재 운명적 시간관

(β=.14, p<.05), 미래 지향적 시간관(β=-.08,

p<.05)은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모형 1 모형 2

β t β t

아동기 외상 경험 .30 8.63* .12 3.27*

과거 부정적 시간관 .18 4.86*

과거 긍정적 시간관 -.16 -4.44*

현재 쾌락적 시간관 .24 7.42*

현재 운명적 시간관 .14 3.62*

미래 지향적 시간관 -.08 -2.11*

R² .09 .25

adj R² .09 .25

F 74.47* 41.77*

주. *p<.05

표 2. 다중회귀분석 결과 (N=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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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기 외상 경험과

과거 부정적 시간관, 현재 쾌락적 시간관, 현

재 운명적 시간관의 점수가 높을수록, 과거

긍정적 시간관과 미래 지향적 시간관의 점수

가 낮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의 점수가 유의하

게 높아졌다.

다중매개효과 검증

아동기 외상 경험이 시간관을 매개로 하여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을 병렬식 다

중매개모형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모형의 F값

은 41.77(p<.05)로 나타나 적합한 모형으로 판

단되었다. 두 변인 간의 관계에서 시간관의

다중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아동기 외상 경험의 직접효과와 다섯 가지 시

간관을 매개로 총 간접효과를 합한 총 효과(c)

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B=.23, p<.05),

시간관을 거치지 않고 아동기 외상 경험은 스

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영향(B=.09, 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직접효과(c’)가 유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아동기 외상 경험이 시간관을 매개로하여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aibi)

를 95% 신뢰구간에서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검증한 결과, 제외한 과거 부정적 시간관과

과거 긍정적 시간관, 현재 운명적 시간관, 미

래 지향적 시간관의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으나 현재 쾌락적 시간관을 경유한

간접효과의 경우 하한 경계와 상한 경계 사이

의 값이 0을 포함하기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판단하였다. 모든 매개변인의 간접효과를

합한 총 간접효과(∑aibi) 또한 95% 신뢰구간에

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의 각 경로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

은 그림 1과 같으며, 각각의 경로를 살펴보

면 아동기 외상 경험은 과거 부정적 시간관

(B=.11, p<.05)과 현재 운명적 시간관(B=.16,

총 효과 (c=∑aibi + c’) B SE t R² F

외상 → 스마트폰 중독 .23 .03 8.63*

.25 41.77*

직접효과 (c’) B SE t

외상 → 스마트폰 중독 .09 .03 3.27*

총 간접효과 (∑aibi) B SE Percentile 95% CI

외상→매개변인 합→스마트폰 중독 .14 .02 .11 .19

특정간접효과 (aibi) B SE Percentile 95% CI

외상→과거 부정적 시간관→스마트폰 중독 .05 .01 .11 .18

외상→과거 긍정적 시간관→스마트폰 중독 .04 .01 .03 .07

외상→현재 쾌락적 시간관→스마트폰 중독 -.01 .01 -.01 .01

외상→현재 운명적 시간관→스마트폰 중독 .04 .01 .02 .06

외상→미래 지향적 시간관→스마트폰 중독 .02 .01 .00 .04

주. *p<.05

표 3. 시간관의 다중매개효과 (N=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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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 긍정적 시간관

(B=-.13, p<.05)과 미래 지향적 시간관(B=-.14,

p<.05)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현재 쾌락적 시간관(B=.01, ns)에는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

개변인들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

보면, 과거 부정적 시간관(B=.42, p<.05)과 현

재 쾌락적 시간관(B=.55, p<.05), 현재 운명적

시간관(B=.23, p<.05)은 정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미쳤으며, 과거 긍정적 시간관(B=-.33,

p<.05)과 미래 지향적 시간관(B=-.14, p<.05)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아동기 외상 경험이 시간관을 매

개로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748명

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각 측정 변인들

간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시간관의 다중매개

분석 결과, 현재 쾌락적 시간관을 경유한 경

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가 유의하였으며, 이러

한 결과에 대한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기 외상 경험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살펴보면 아동기 외상 경

험은 스마트폰 중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기

학대와 방임이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영향

주. *p<.05

그림 1. 시간관의 다중매개효과 (N=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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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김경호, 2014;

장신재, 양혜원, 2015; 정희선, 2016)의 연구결

과와 일치한다. 아동기 외상 경험을 많이 할

수록 높은 스마트폰 중독을 보인다고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아동기 외상 경험은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변인이 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다섯 가지 시간관의 각 매개효과

를 살펴보면, 먼저 아동기 외상 경험과 스마

트폰 중독 간의 관계에서 과거 부정적 시간관

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과거 부정적 시

간관의 간접경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기 외상 경험을 많이 할수록 더 높은

수준의 스마트폰 중독을 보이기도 하지만 아

동기 외상 경험이 높은 과거 부정적 시간관을

유발하여 스마트폰 중독을 보일 수 있음을 의

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외상 경험이

개인으로 하여금 높은 과거 부정적 시간관을

보이게 만든다는 Zimbardo 등(2012)의 이론과

과거 부정적 시간관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

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이지현, 2018)를

지지한다.

아동기에 발생한 외상 경험이 치유 받지

못한 채로 남겨지면, 개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현재를 부정적인 방향으

로 이끌어 문제행동을 보이게 되는데(Sword,

Sword, & Brunskill, 2015), 이로 인해 스마트폰

중독을 나타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아동

기에 외상을 경험하게 되면 자신의 과거에 대

해 반추하고 미련을 가지는 경향을 보이게 하

며, 이러한 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과거 부정적 시간관은

과거에 대해 회피적이며 비판적인 태도를 의

미하는 것으로, 실제로 경험한 과거 부정적

사건의 반영일 수도 있으며 일반적 사건을 더

부정적으로 재구성한 내용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Zimbardo, & Boyd, 1999). 즉, 아동기 외상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부정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기에(Bennett-Levy,

& Thwaites, 2007) 자신의 아동기 외상 경험을

실제로 경험한 것보다 더 부정적으로 재구성

하여 인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높

은 과거 부정적 시간관을 갖게 되고 과거에

얽매이는 태도를 보이게 되어 더 높은 수준의

스마트폰 중독을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과거 긍정적 시간관이 아동기 외상

경험과 스마트폰 중독 사이를 매개하는지 살

펴본 결과, 과거 긍정적 시간관의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기 외상 경

험을 많이 할수록 높은 수준의 스마트폰 중독

을 보이기도 하지만 아동기 외상 경험이 낮은

과거 긍정적 시간관을 유발하여 스마트폰 중

독을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본 연

구의 결과는 아동기 외상 경험이 과거 긍정적

시간관의 상대적인 결핍을 유발하게 된다는

연구(Zimbardo et al,. 2012)와 과거 긍정적 시간

관이 중독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본 Zimbardo와 Boyd(1999)의 이론과 일치한다.

과거 긍정적 시간관은 과거를 온화하고 향

수적으로 여기는 태도로 실제로 경험한 긍정

적 사건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으며, 부정적

인 경험을 이겨내려는 긍정적인 태도가 반영

된 것일 수도 있다(Zimbardo, & Boyd, 1999). 이

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기에 겪는 외상 경험을 한 개인은 과거에

긍정적인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여 역경을 극

복하려는 태도가 결핍될 수 있으며, 이러한

태도의 결핍이 과거 긍정적 시간관의 약화를

불러오게 된다. 특히, 대학생 시기에는 부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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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의 독립 및 경제적 자립 등의 다양한 심

적 부담을 느끼는데(고기숙, 2015), 이러한 부

정적 정서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전호선, 장승옥, 2014). 즉, 아동기 외상

경험으로 인한 과거 긍정적 시간관의 결핍은

부정적 정서를 극복하지 못하게 만들어 스마

트폰 중독을 유발하는 하나의 기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현재 쾌락적 시간관의 경우 선행 연

구를 통해 아동기 외상 경험이 높거나 낮은

현재 쾌락적 시간관을 갖게 하고(Martz, 2010;

Zimbardo et al., 2012) 현재 쾌락적 시간관이

스마트폰 중독을 유발함을 알 수 있었는데(김

정윤 등, 2013; 정은지, 한유진, 2014; 현정석,

박찬정, 하환호, 2013), 본 연구에서 이러한 관

계에 대해 검증해본 결과, 아동기 외상 경험

이 현재 쾌락적 시간관을 경유하여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간접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현재 쾌락적 시

간관은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쾌락적 시간관이 높아

질수록 현재를 희생하려 하지 않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태도를 갖게 되어 스마트폰 중독을

보이게 한다는 선행연구들과 맥을 같이하며,

현재의 즐거움에 집중하는 특성을 가진 현재

쾌락적 시간관은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아동기

외상 경험의 경우 현재 쾌락적 시간관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쾌락적 시간관이 두 변인 사이를 매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관과 관련된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전반적으로 과거 부

정적 시간관과 현재 운명적 시간관이 부정적

인 변인들과 정적 관계를 보인 반면(Ferrari, &

Diaz-Morales, 2007; Liniauskaitŷ, & Kairys, 2009),

과거 긍정적 시간관과 미래 지향적 시간관은

부적 관계를 나타냈으며(Bernstein, & Benfield,

2013; Stolarsk et al., 2011), 현재 쾌락적 시간관

의 경우 그 관계가 혼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지수, 2017; Zambianchi, & Bitti, 2014). 이처

럼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는 이유는

현재 쾌락적 시간관의 특성으로 이해될 수 있

다. Zimbardo와 Boyd(2008)는 적당한 수준의 현

재 쾌락적 시간관은 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지만 과하거나 낮은 수준일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하면

서 현재 쾌락적 시간관이 현재의 집중하여 삶

에 에너지를 주고 고통에 갇혀 있는 것이 아

니라 현재의 즐거움을 느끼려는 태도 등의 긍

정적인 내용과 미래의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즉각적인 만족과 보상을 추구하는 태도 등의

부정적인 내용도 동시에 함께 포함된 개념이

라고 하였다. 이처럼 개인이 얼마나 높은 현

재 쾌락적 시간관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긍정

과 부정의 역할이 달라지는 현재 쾌락적 시간

관의 특성으로 인해 선행연구들에서 혼재된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

서 아동기 외상 경험과 현재 쾌락적 시간관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도 현재 쾌락

적 시간관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현재 쾌락적 시간관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김명지, 2017; Boyraz,

& Efstathiou, 2011)에서는 현재 쾌락적 시간관

이 높을수록 현재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서

과거의 외상에 대해 더 약하게 평가하거나 외

상을 극복하고 더 높은 외상 후 성장에 이를

수 있음을 보고하였는데, 이는 현재 쾌락적

시간관이 과거의 사건인 아동기 외상 경험을

더 약하게 평가하는데 영향을 주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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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또한, 외상의 수준이 강할수록

더 큰 시간관의 불균형과 더 큰 현재 쾌락적

시간관의 결여를 가져오게 되는데(Zimbardo et

al., 2012), 임상 집단이 아닌 일반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본 연구 대상자들이 보고한 외상 경

험의 정도가 현재 쾌락적 시간관의 결여에 영

향을 미치기에는 낮은 수준일 수 있음을 시사

한다. 따라서 아동기 외상 경험과 현재 쾌락

적 시간관의 관계를 결론짓는 것은 어려운 상

황이며, 추후 연구를 통해 현재 쾌락적 시간

관과 관련된 변인들에 대해 검증하여 두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해 더 탐색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 현재 쾌락적 시간

관이 다섯 가지 시간관 중 스마트폰 중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나타났

는데, 추후 연구를 통해 현재 쾌락적 시간관

을 감소시켜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는 데 도

움이 되는 변인을 탐색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아동기 외상 경험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현재 운명적 시간관의 간접

효과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유의한 간접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 외상

경험이 높은 현재 운명적 시간관을 유발시킨

다고 한 Zimbardo 등(2012)의 이론과 현재 운

명적 시간관이 스마트폰 중독과 정적인 관계

가 있다고 보고한 정은지와 한유진(2014)의 연

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아동기 외상 경험은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현

재 운명적 시간관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

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외상 경험의 특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아동기 외상 경험은 주양육자에 의

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

을 가지는데, 주양육자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외상 경험에 대해 아동은 자신의 인생이 스스

로의 행동에 의해 변화할 수 없고 현재와 미

래가 운명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바

라보는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Stolarski et al.,

2011). 즉, 아동기 외상 경험은 성인기에 높

은 현재 운명적 시간관을 유발하여 중독의

충분원인이 되는 낮은 자기 통제력과(조한익,

2011) 인생에 있어서 무기력한 태도 및 미래

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태도

를 갖게 만들고(Zimbardo, & Boyd, 2008), 이로

인해 높은 스마트폰 중독을 수준 보이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동기 외상 경험이 미래 지향

적 시간관을 경유하여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

는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

동기 외상 경험이 스마트폰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미래 지향적 시간관

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아동기 외상 경험을

많이 할수록 낮은 미래 지향적 시간관을 갖

게 되어 높은 스마트폰 중독을 보일 수 있

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외상

경험이 낮은 미래 지향적 시간관을 초래한

다는 Zimbardo 등(2012)의 이론과 미래 지향적

시간관이 낮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높아진다

고 보고한 박찬정과 김동환, 현정석(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아동기의 외상 경험은

개인으로 하여금 외상 경험 당시에 “걸려있는

채로(stuck in)” 남겨지게 만들게 되고(van der

Kolk, & van der Hart, 1989) 미래를 고려하지

못하게 하여 낮은 미래 지향적 시간관을 갖도

록 만든다. 낮은 미래 지향적 시간관은 미래

의 목표를 계획하고 성취하려 노력하는 태도

가 결핍을 의미하는데, 아동기의 외상 경험은

낮은 미래지향적 시간관을 갖도록 하며, 이러

한 태도의 결핍을 보이게 하여 높은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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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 수준을 보이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래 지향적 시간관은 다양한 중독행

동들과 부적 상관을 보이며(김정윤 등, 2013;

현정석, 박찬정, 하환호, 2013; Przepiorka, &

Blachnio, 2016), 중독에 대한 보호요인이 되는

데, 아동기의 외상 경험이 낮은 미래 지향적

시간관을 형성하게 하여 미래에 대한 성취를

위해 노력하는 태도의 결핍을 불러일으켜 스

마트폰 중독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게 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아동기 외상 경

험은 높은 과거 부정적 시간관과 현재 운명적

시간관을, 낮은 과거 긍정적 시간관과 미래

지향적 시간관을 갖도록 하여 스마트폰 중독

을 보이게끔 만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동기에 외상 경험을 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을 감소시키기 위한 상담적 개

입을 할 때, 과거 부정적 시간관과 현재 운명

적 시간관을 감소시켜주며, 과거 긍정적 시간

관과 미래 지향적 시간관을 증가시켜주는 것

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Zimbardo 등(2012)은 시간관이 변화할 수 있

고 시간관의 변화가 시간관의 불균형으로 인

해 발생한 문제들 또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며, 내러티브 방식의 시간관 치료를 제안하

였다. 이들은 외상을 경험한 사람이 과거 자

신의 외상 경험을 긍정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

도록 돕고, 현재의 순간을 즐기며, 미래를 긍

정적으로 바라보는 사고를 갖는 것이 중요하

다고 하였다. 이러한 목표 하에 시간관 치료

는 내러티브 방식의 일련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김명지, 2017),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

로 아동기 외상 경험과 스마트폰 중독 사이에

서 시간관이 보이는 매개효과의 양상을 이해

하여, 아동기 외상 경험을 한 내담자를 대상

으로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경감시키고 예방

하는데 어느 시간관에 초점을 맞춘 개입이 필

요한지를 파악하여 보다 효율적인 개입 방안

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와 제언을 언급하면, 첫째,

본 연구는 대구․경북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

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

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변인의 측정을 위해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연구대상자의 사회적

바람직성에 따른 응답 왜곡이 있을 수 있어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현재 쾌락적 시간관은 스마트폰 중

독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첬으나 아동기 외

상 경험과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에서 현재

쾌락적 시간관의 매개효과가 존재하지 않았다.

현재 쾌락적 시간관이 여러 변인들과 혼재된

관계를 보인다는 선행연구들을 살펴봤을 때,

후속연구에서는 현재 쾌락적 시간관과 아동기

외상 경험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변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색해 볼 필요가 있

다. 넷째, 본 연구는 임상집단이 아닌 아동기

외상 경험을 비교적 낮게 보고한 일반집단에

서도 아동기 외상 경험과 스마트폰 중독 사이

에서 시간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으나 본 연구의 결과를 임상집단에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그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시간관의 하

위유형인 다섯 가지 시간관을 사용하여 각 단

일 유형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는데, 개인은

한 가지 시간관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섯

가지 시간관 모두를 갖는다는 점에서 각각의

유형을 나누어 살펴보았다는 것에 한계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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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Zimbardo와 Boyd(2008)는 다섯 가지 유형

의 시간관 모두를 중요히 여기면서, 다섯 가

지 시간관 모두의 점수를 사용한 균형 잡힌

시간관을 제안하였다. 최근 시간관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BTP를 활용하여 균형 잡힌 시간

관과의 편차(Deviation from the Balanced Time

Perspective; DBTP) 방법을 적용한 연구들이 이

루어지고 있으나 BTP를 측정한 원척도와 국

내에서 타당화된 척도(K-ZTPI)의 문항수가 다

르며, K-ZTPI에 대한 BTP 점수가 검증되지 않

았기에 DBTP 방법의 적용에 한계가 있다. 추

후 연구에서는 K-ZTPI척도에 타당화된 BTP

점수를 파악하고 DBTP 방법을 적용하여 영향

력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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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Smartphone Addiction among University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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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ultiple mediation effect of time perspectiv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smartphone addic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to inform

interventions for reducing smartphone addiction. The participants, 748 university students, were

administered the Smartphone Addiction Proneness Scale (SAPS), Korean Zimbardo Time Perspective

Inventory (K-ZTPI), and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Short Form (CTQ-SF). The multiple mediation

effect was examined using parallel multiple mediator analysi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mediation

effect of past negative time perspective, past positive time perspective, present fatalistic time perspective,

and future oriented time perspective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smartphone addiction were significant.

However, present hedonic time perspective was not significant. These results suggest that time perspective

can be used to inform the development of interventions to reduce or prevent smartphone addiction in

university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childhood trauma.

Key words : university student, child trauma, smartphone addiction, time perspective


